
[심의 총평] 창작자과정 - 음악

ㅇ 일시 및 장소 

 - (1차 서류심의) 2018. 4. 2(월) 14:00 / 아르코미술관 세미나실

 - (2차 인터뷰심의) 2018. 4. 10.(화) 14:00 / 예술가의집 세미나실3

ㅇ 심의위원(가나다순) : 구모영, 임준희, 최우정

<서류 심의>

ㅇ 무대음악

오페라 장르에 국한하지 않고 무용음악, 음악극 등으로 극음악 분야를 확대함으로써 

다양한 관심분야의 작곡가들이 지원한 점은 고무적이라 할 것이다.

그러나 아직 극음악에 대한 이해와 언어와 음악과의 관계, 오케스트레이션에 관한 

음악적 역량이 미흡한 지원자가 많아 이에 대한 준비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. 선

정된 지원자는 작품개발의 구체성과 극음악적 역량에 집중하여 선정하였다.

ㅇ 융합음악

지원자들이 전반적으로 국악, 서양 융복합 음악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

수 있었으나, 구체적인 사업실행에 관한 계획이 부족함이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. 

국악의 본질을 이해하고 창의적이며 독창적인 융복합이 가능한 작곡가를 중점적으로 

선별하였다. 

<인터뷰심의>

ㅇ 무대음악

올해부터 오페라분야가 무용음악, 음악극이 포함된 무대음악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

다양한 지원자들을 접하게 된 것은 고무적이다. 지원자와의 면접과정에서 오페라와 

무용음악에 대한 관심과 열정, 음악적 잠재력은 풍부하나, 보다 심도있는 오페라와 

극음악에 대한 학습과 고민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고, 보다 구체적인 학습계획이 요

구된다.

ㅇ 융합음악

융복합 작품에 대한 경험, 고민과 구체적인 작품 수행 계획 및 결과물에 대한 확신이 

있는 지원자를 중점적으로 선정하였다. 대체적으로 아카데미 과정에 대한 열의를 볼 

수 있었으나 기본적인 음악 지식과 기보법에 대한 선행학습과 준비가 필요함을 알 

수 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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